
THE TOWN NEWS 37December 17  2018   Vol. 1242IT/ 과학 

스키의 계절이 다가왔다. 지금은 대

중적인 스포츠인 스키는 원래 적설량

이 많은 지역에서의 유용한 이동 수단

이었다. 그래서 눈이 많은 노르웨이나 

북유럽, 시베리아 일대에서 스키는 일

찍부터 겨울철의 주요한 이동 수단으

로 널리 발달했다. 그렇다면 눈이 많

이 내리는 지역에서 스키는 왜 그토록 

유용한 이용 수단이었을까? 

‘LG 사이언스랜드’에 따르면 그 이

유는 스키를 타고 있으면 쌓인 눈의 높이가 얼마이든 큰 

영향을 받지 않고 눈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. 일반적

으로 아무것도 신지 않고 눈 위에 서면 발이 푹푹 빠지

기 마련이다. 그런데 스키를 타면 눈의 높이에 크게 구

애됨 없이 눈 위에 설 수 있다. 그것은 스키의 적절한 압

력 분산에 의해 가능하다. 

압력은 일정한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이 수직으로 작

용하는가를 나타낸다. 그러므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

는 내리누르는 힘이 약하거나 힘을 받는 면적이 넓어야 

한다. 그래서 눈을 누르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발바닥보

다 표면적이 넓은 스키를 신고 있으면 눈 속으로 푹 꺼지

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.

스키가 설원 위를 상쾌하게 질주할 수 있게 하는 힘은 

무엇일까? 복빙(復氷) 현상과 마찰열이 적절히 어우러

지는 결과이다.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힘을 받은 부위가 

일시적으로 녹았다가 압력을 제거하면 딱딱한 얼음으

로 되돌아간다. 이처럼 압력을 가하면 녹는점이 낮아져

서 얼음이 물이 되고, 압력이 사라진 후에는 원래의 상

태로 복귀하는 것이 복빙 현상이다. 

초대형 빙하가 이동하는 원리도 복빙 현상에서 기인

한다. 거대한 만큼 내리누르는 힘도 대단해서 빙하가 접

한 바닥은 상상 외의 높은 압력을 받아 그 부분이 녹으

며 빙하를 이동시키게 된다. 마찬가지 

이유로 스키를 통해 내리누르는 스키

어의 압력이 눈의 온도를 높이고, 그

래서 물로 변한 눈 표면이 윤활 작용

을 해 스키를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

는 것이다. 

복빙 현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

마찰열이다. 마찰은 두 물체가 서로 

닿아 비벼지는 것을 뜻하고, 모든 물

체는 그때 예외 없이 열을 방출한다. 

움직이는 스키 바닥과 맞부딪치는 눈 표면도 마찰열을 

발생하고, 그 열은 스키가 접촉한 눈을 녹인다. 그러면 

순간적으로 변한 물이 강력한 윤활 작용을 해 스키의 

미끄러짐으로 이어지게 된다.

한편, 여기서 흥미 있는 사실은 스키의 재질에 따라 스

키어의 속도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사실이다. 1898년의 

한 탐험대는 북극 횡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

겼다.“우리는 두 종류의 재질로 만든 썰매가 있다. 하나

는 니켈이고, 다른 하나는 단풍나무다. 그런데 영하 40

도(섭씨) 근방에 이르자 니켈 썰매의 속도가 현저히 떨

어졌다.”

이것은 열전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. 다

시 말해, 썰매의 날이 눈과 마찰해서 열을 발생시켜도 

스키의 재질에 따라 그 열전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이

다. 니켈은 열전도율이 높아 마찰열이 제대로 눈에 전

달되지 못하는 반면, 나무는 그와 반대로 눈을 상대적

으로 많이 녹여 원활한 윤활 작용으로 이어지게 한다

는 것이다. 이런 이유로 스키의 재질은 열전도율이 낮은 

물질을 이용한다.

스키가 눈 위를 신나게 질주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가 

인식하지 못했던 이러한 물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

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키를 타면 더 즐겁지 않을까?

알고 타면 재미 두 배 … 스키 속에 숨어 있는 과학


